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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부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2024년 단체교섭 모든 사업장 마무리

일진베어링지회 총회 가결

사무직 노동자분들! 사측의 강압적 업무지시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금속노조 가입을 권유 드립니다.

일진베어링지회 총회 부결 후 진행된 24차 지부집단교섭이 일진베어링 교육장에서 09시부터 약 

20분간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일진베어링 사측은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사무직 현장 투입을 중단하겠다. 사무직들에게는 성과급도 

지급안한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파업기간) 생산현장 투입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생기고 

있다. 이런 것을 감수하며 물량확보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오늘부터 라인가동을 전면 

중단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상황이 회사도 책임있지만 지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진베어링지회 김희진지회장은 “사측이 조합도 책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 한번이라도 조합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진정성있게 생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차분한 어조로 책임을 

추궁했다.

파업 시 사무직의 생산현장 투입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일진베어링에서만 일어난 현상도 아니다. 

사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강압적 지시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포괄임금제 또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노사합의한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지급 시에는 엄청난 생색내기를 해 댄다. 사무직노동자들의 금속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사측의 막무가내식 업무지시와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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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베어링 사측 제시안

기본급 400원 (호봉승급 별도)

일시/성과급 1,350만원 + 상품권 20만원

지급시기

유급휴일 : 6일

지급시기 : 임금인상 소급분 10/8 

타결일시금 : 9/12 600만원, 10/8 500만원, 11/8 250만원, 상품권 20만원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사내 사무직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다.

 

오늘 일진베어링 사측이 사무직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물량 납품에 개의치 않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얘기하니 그 태도가 씁쓸하고 그간의 일진베어링 노-사 관계가 어떠했을지 짐작된다. 

교섭에서 일진베어링 사측은 어제 제시안에 상품권 20만원을 추가해서 제시 하였다. 

교섭종료 후 진행된 조합원 총회에서는 53.7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023년 지부집단교섭은 9월 7일, 23차로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이 기간을 축소하고자 

보충교섭 시간을 충분히 제시하고 단체행동 돌입 시점도 신중히 결정했다. 그럼에도 

작년보다 횟수와 기간이 늘어났다. 사용자측이 늘 주장하던 효율적, 생산적 교섭은 

노조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측의 태도가 몹시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교섭이었다. 조합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반복되는 부결은 어떤 의미인지 

사용자 측의 각성이 필요하다.

교섭의 생산성, 효율성 망가뜨린 사용자 측의 각성 필요


